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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COVID-19는 폐렴을 포함한 급성호흡부전 등 호흡기계 중

증 질환뿐 아니라 호흡기계 이외의 다발성 장기 부전을 유발

하는 질환(Gupta et al., 2020; Wiersinga, Rhodes, Cheng, 

Peacock, & Prescott, 2020)으로 감염 전파력이 매우 높아 감

염된 환자를 치료 또는 간호하는 의료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Wilson, Norton, Young, & Collins, 2020).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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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으로 인하여 간호사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상황에는 감염 

노출과 실제 감염에 대한 우려, COVID-19로 인한 질환 및 사망

의 발생, 근무지 환경의 변화,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의료용품의 

수급 문제가 포함된다(Arnetz, Goetz, Arnetz, & Arble, 2020). 

COVID-19 유행이 시작된 후 수행된 조사에서 COVID-19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COVID-19 항원 검사 양성률은 

일반인에 비하여 12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Nguyen et al., 

2020). 

COVID-19의 높은 전염력과 의료인의 감염 위험성으로 인

하여 COVID-19 감염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COVID-19 환

자 치료 업무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자신이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된다(Heo, 2021). COVID-19 유행에 따른 간

호사 업무의 증가는 단순히 COVID-19 유행으로 인하여 복잡

해진 간호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COVID-19 유행상황

에서 간호사는 일상 간호 업무와 더불어 감염에 대한 개인 보

호, 감염 전파 방지, 오염원 관리, 오염물 처리를 포함한 부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Arnetz et al., 2020). 일상적 업무 이외

의 COVID-19 유행이 유발한 부가 업무 부담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Arnetz et al., 2020). 뿐

만 아니라 COVID-19 현장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려면 장갑, 

마스크, 보호 안경, 안면 보호대, 가운, 호흡기를 포함한 개인

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한다(Livingston, Desai, & Berkwits, 

2020). 개인보호장구의 장시간 사용은 두통, 피부 손상, 호흡곤

란, 흉부 불편감을 초래하여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

(Hoedl, Eglseer, & Bauer, 2021; Unoki et al., 2021). 이러한 

COVID-19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

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간호의 질 유지와 간

호사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개인적 특성, 근무 환경을 

포함한 내 ․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Kirkcaldy & Martin, 

2000). COVID-19 관련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유행이 집

중되었던 지역인 경기도(Bae, So, Chang, & Park, 2021), 광역

시(Jun, Lee, & Choi, 2021; Shin, Baek, & Ahn, 2021), 우한

(Zhan, Ma, Jian, Cao, & Zhan, 2020; Zhang et al., 2020) 지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COVID-19 전담 병동 간호사를 

포함한 COVID-19 노출 가능성이 높은 대상(Kim, 2021; Song & 

Yang, 2021)으로 수행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COVID-19 노출 가

능성이 비교적 낮은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에게 적용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COVID-19 발생률이 비교적 높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COVID-19 관련 업무 

경험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당시(2021년 5월) COVID- 

19 발생률이 낮았던 충북 J시와 강원도 W시 소재 병원에 근무

하는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COVID-19 관련 업

무 비경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두 그룹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간호

사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 방안과 간호의 질 관리 및 간호사 관

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관련 업무 경험이 간호사의 직

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의 일

반적 특성, 직무 특성 및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한다.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의 일

반적 특성과 직무 특성에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확

인한다.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의 일

반적 특성, 직무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확

인한다.

 COVID-19 관련 업무 경험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

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비교하고, COVID-19 관련 업무 경험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충북 J시 소재 J종합병원과 강원 W시 소재 

W상급종합병원 소속 간호사로 편의 추출하여 시행하였다. J

종합병원은 176병상으로 380명의 인력이 근무하며 일반병동

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W상급종합병원은 866병상

으로 1,337명의 인력이 근무하며 일반병동, COVID-19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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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및 선별진료소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의 설문조사는 해당 병원 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설문조사는 권역응급센터, 응급중환자실, 

일반병동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f2) .10, cohen의 법칙에 따른 검정력(1-β) 

.80과 9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66명이었으며 탈락률(20%)을 고려하여 총 200부를 배부하여 

190부가 회수되었으나 설문 응답이 불충분한 8부를 제외하고 

182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과 직무특성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의 일반

적 특성과 직무 특성은 선행연구들(Baek et al., 2018; Bae, 

So, Chang, & Park, 2021)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즉, 일반

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를 포함하였고, 직무 특성

으로는 병원유형, 근무부서,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여

부, COVID-19 관련 업무의 유형 및 해당 업무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였다. COVID-19 관련 업무 유형은 환자 선별(선별 진

료소 근무), 확진 환자 간호, 확진 환자 간호 보조, 자가격리/코

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 지원으로 구분하여 경험 여부를 조사하

였다. 

2) 직무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Baek 등(2018)이 개발한 한국 간호사 직무 스

트레스 측정도구(Korean Nurses' Occupational Stress Scale, 

K-NOSS)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사용 승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9개 요인(근무유해환경, 물리적 업무 요

구, 인지적 업무 요구, 감정적 업무 요구, 역할과 책임, 관계 갈

등, 근무 일정, 일과 삶의 균형, 직장 폭력)의 직무 요구에 대한 

29개 문항과 5개 요인(직무 자율성, 사회적 지지, 조직 지원, 보

상의 적절성, 조직의 공정성)의 직무 자원에 관한 16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4개 요인,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

지의 값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

음을 의미한다. 직무 요구 영역 중 근무 일정과 직무 자원 영역

의 모든 문항은 긍정적인 내용의 설문 문항이라 역문항으로 변

환하여 측정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도구 신뢰도는 개발 당시(Baek et al., 2018) 

Cronbach’s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다.

4.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2021-04-001-01) 승인 후 진

행되었다. 연구원이 연구대상자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국(과)장에게 연구계획을 설명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성 보장, 연구참여 도중 철회 가능

성과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 수집된 설문지는 익명으

로 부호화하여 처리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는 설문을 받기 전에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 완

료 후 설문지와 함께 배부한 접착식 행정 봉투에 설문지를 넣고 

봉할 것을 요청하였고, 본 연구자가 설문지가 든 봉투를 직접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의 일

반적 특성, 직무 특성 및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기술통계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OVID-19 경험군과 COVID-19 비경험군의 일반적 특

성 및 직무 특성의 동질성은 교차분석으로 검증하였다.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의 일

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수가 30

개 미만의 경우에는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U 

test로 검증하였다.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의 일

반적 특성, 직무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단

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및 직무 특성이 연속

형 변수일 경우에는 모수 분석 중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및 직무 특성이 비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비모수 분석 중 Spearman rho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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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관련 업무 경험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 구 결 과

1.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

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특성

자료분석 전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olmogorov- 

mirnov의 유의확률은 .200이었고, Shapiro-Wilk의 유의확률

은 .467로 유의수준 .050보다 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였다. 

연구대상자 중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는 102명

(56.0%), COVID-19 업무 비경험 간호사는 80명(44.0%)이었

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

와 COVID-19 업무 비경험 간호사 모두 여성이 각각 80.4%, 

90.0%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은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

호사와 COVID-19 업무 비경험 간호사 모두 20대가 각각 

49.0%, 57.5%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에서도 미혼이 각각 

67.6%, 70.0%를 차지하였다. 직무 특성으로 근무 병동 조사 결

과,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는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

(37.3%)가 많았고, COVID-19 업무 비경험 간호사는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38.8%)가 많았다.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

호사와 비경험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특성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Characteristics of COVID-19 Experience Group and Non-COVID-19 Experience 
Group (N=182)

Variables Categories
Total

COVID-19
experience

group (n=102)

Non-COVID-19
experience

group (n=80) x2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eral characteristics

Sex Female
Male

154 (84.6)
 28 (15.4)

 82 (80.4)
 20 (19.6)

72 (90.0)
 8 (10.0)

3.17
(.098)

Age (year) 20~29 
30~39
≥40

 96 (52.8)
 63 (34.6)
 23 (12.6)
31.4±6.6

 50 (49.0)
 42 (41.2)
10 (9.8)

46 (57.5)
21 (26.3)
13 (16.2)

4.70
(.083)

Marital state† Unmarried 
Married 

125 (69.4)
 55 (30.6)

 69 (67.6)
 31 (30.4)

56 (70.0)
24 (30.0)

0.02
(.885)

Job characteristics

Department General ward 
Intensive care unit 
Operation room 
Emergency room 

 66 (36.3)
 54 (29.7)
10 (5.4)

 52 (28.6)

 38 (37.3)
 23 (22.5)
 8 (7.8)

 33 (32.4)

28 (35.0)
31 (38.8)
2 (2.5)

19 (23.7)

7.52
(.057)

Types of COVID-19 
related experience‡

COVID-19 screening
Care for COVID-19 patients
Support for nursing COVID-19 

patients
Cohort isolation/self-quarantine
Support for cohort isolation

 52 (50.9)
 37 (36.2)
10 (9.8)

 34 (33.3)
 13 (12.7)

-
-
-

-
-

-
-
-

-
-

Duration of COVID-19 
related work (week) 

COVID-19 screening
Care for COVID-19 patients
Support for nursing COVID-19 

patients
Cohort isolation/self-quarantine
Support for cohort isolation

 37.5±22.79
13.8±8.76

 12.2±10.31

 2.2±2.12
 15.2±23.90

-
-
-

-
-

-
-
-

-
-

†Numbers excluding non-response cases; ‡Duplicate responder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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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

사의 직무 스트레스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스트레스 총합(t=2.54, p=.012), 직무 스트레

스의 하위 영역인 근무유해환경(t=2.51, p=.013), 근무 일정

(t=2.06, p=.041), 관계 갈등(t=1.99, p=.047)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직무 스트레스 총합은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

(2.6±0.34점)가 COVID-19 관련 업무 비경험 간호사(2.5± 

0.31)점보다 높았다.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근무유해환

경은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3.4±0.51점)가 COVID 

-19 관련 업무 비경험 간호사(3.2±0.52점) 보다 높았고, 근무일

정은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2.8±0.77점)가 COVID 

-19 관련 업무 비경험 간호사(2.5±0.70점) 보다 높았으며, 관계 

갈등 역시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2.1±0.47점)가 

COVID-19 관련 업무 비경험 간호사(2.0±0.4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성별(t=2.12, p=.035), 나이

(t=2.67, p=.009), 결혼상태(t=2.14, p=.034)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중 여성에서 COVID-19 경험군

이 비경험군보다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연령층 중 20

대가 COVID-19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직무 스트레스 수준

이 높았으며,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의 COVID-19 경험군이 비

경험군보다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근무 병동(Z=2.42, p= 

.01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환자실 

근무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

가 COVID-19 비경험군 보다 높았다(Table 3). 

4.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

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특성 과 직무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응급

실 근무(r=.41, p=.000), 환자 선별(r=.29, p=.003), 확진 환자 

간호 지원(r=.21, p=.035)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가격

리/코호트 격리(r=-.44, p=.000)와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

다. 또한, COVID-19 관련 업무 비경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

스는 연령(r=.27, p=.013), 응급실 근무(r=.32, p=.004)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2. Comparison of Job Stress for COVID-19 Experience Group and Non-COVID-19 Experience Group (N=182)

Variables Categories

Total
COVID-19 
experience

group (n=102)

Non-COVID-19
experience

group (n=80)
 

t (p)

M±SD M±SD M±SD

Job stress 2.5±0.33 2.6±0.34 2.5±0.31 2.54 (.012)

Job requirements Taxing work environment
Physical demand of the job
Intellectual demand of job
Mental demand of the job
Role and responsibility
Relationship conflict
Work schedule
Work-life balance
Workplace violence

3.3±0.52
2.8±0.61
3.4±0.48
2.8±0.59
2.5±0.55
2.1±0.47
2.7±0.75
2.5±0.67
2.2±0.49

3.4±0.51
2.9±0.61
3.4±0.43
2.9±0.52
2.6±0.53
2.1±0.47
2.8±0.77
2.6±0.68
2.2±0.70

3.2±0.52
2.8±0.61
3.3±0.52
2.7±0.68
2.4±0.57
2.0±0.48
2.5±0.70
2.5±0.66
2.1±0.59

2.51 (.013)
0.90 (.369)
1.64 (.103)
1.67 (.097)
1.60 (.110)
1.99 (.047)
2.06 (.041)
1.48 (.139)
1.64 (.102)

Job resources Autonomy of the job
Social support
Organizational support
Adequacy of compensation
Organizational fairness

2.3±0.49
1.8±0.43
2.4±0.42
2.5±0.54
2.3±0.48

2.3±0.52
1.8±0.38
2.4±0.42
2.5±0.57
2.3±0.49

2.3±0.46
1.8±0.48
2.4±0.42
2.5±0.51
2.3±0.47

0.09 (.928)
-0.42 (.674)
0.70 (.479)
0.02 (.998)
0.56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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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영향 요인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을 투입하여 직무 스트레스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전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과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Durbin- 

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2.09로 

검정통계량(1.76) 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고, 독립 변

수 간 상관계수는 모두 .80 이하였으며, VIF (Variance Infla-

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 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성선을 검증

한 결과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 간 다중공선

Table 3. Comparison of Job Stress between COVID-19 Experience Group and Non-COVID-19 Experience Group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82)

Variables Categories

COVID-19 
experience

group (n=102)

Non-COVID-19
experience

group (n=80) t or Z (p)

M±SD M±SD

Sex Female (n=154)
Male (n=28)†

2.6±0.28
2.5±0.36

2.5±0.31
2.4±0.34

2.12 (.035)
1.14 (.258)

Age 20~29 (n=96)
30~39 (n=23)† 
≥40 (n=23)†

2.6±0.42
2.6±0.26
2.6±0.31

2.4±0.31
2.6±0.28
2.5±0.23

2.67 (.009)
0.13 (.990)
0.39 (.970)

Marital state‡ Unmarried (n=125)
Married (n=55)†

2.6±0.31
2.6±0.42

2.5±0.30
2.5±0.32

2.14 (.034)
1.36 (.178)

Department General ward (n=66)
Intensive care unit (n=54)†

Operation room (n=10)†

Emergency room (n=52)†

2.5±0.28
2.6±0.32
2.1±0.19
2.8±0.04

2.4±0.32
2.4±0.31
2.1±0.01
2.7±0.33

0.92 (.361)
2.42 (.019)
0.52 (.711)
1.28 (.209)

†Mann-Whitney U test; ‡Numbers excluding non-response cases.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tress of COVID-19 Experience Group 
and Non-COVID-19 Experience Group (N=182)

Variables Categories

COVID-19 
experience 

group (n=102)

Non-COVID-19
experience 

group (n=80)

r (p) r (p)

Sex (1=female, 2=male)† .02 (.834) .05 (.624)

Age (year)‡ .01 (.883) .27 (.013)

Marital state (1=Unmarried, 2=Married)† .04 (.656) .07 (.493)

Department (1=Other ward, 2=Emergency room)† .41 (.000) .32 (.004)

Types of COVID-19 related experience†§ COVID-19 screening
Care for COVID-19 patients
Support for nursing COVID-19 patients
Cohort isolation/self-quarantine
Support for cohort isolation

.29 (.003)

.04 (.632)

.21 (.035)
-.44 (.000)
-.14 (.149)

-
-
-
-
-

Duration of COVID-19 related work (week)‡ COVID-19 screening
Care for COVID-19 patients
Support for nursing COVID-19 patients
Cohort isolation/self-quarantine
Support for cohort isolation

.08 (.883)

.28 (.165)

.47 (.281)
-.12 (.582)
.63 (.057)

-
-
-
-
-

†Nonparametric correlation (Spearman rho); ‡Parametric correlation (Pearson's correlation); §Types of COVID-19 related experience's reference 
is all No=0, y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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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영향 요

인은 확진 환자 간호(β=.20, p=.008), 확진 환자 간호 보조(β= 

.26, p<.001), 응급실 근무(β=.28, p=.001)였으며, 모형의 설

명력은 24.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747, p<.001) 

(Table 5). 즉, COVID-19 관련 업무 중 확진 환자를 간호했거

나 확진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보조 한 간호사의 직무 스트

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가 수행된 2021년 5월 당시 COVID-19 발생률이 낮은 

강원과 충북 지역 소재 각각 1개 병원을 편의 표집하여 해당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COVID-19 관

련 업무 경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COVID-19 관련 업무 

비경험군 간호사보다 높았고, 직무 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근무

유해환경, 근무 일정, 관계 갈등 영역의 스트레스 점수가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가 비경험 간호사보다 높았

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근무 부서, COVID-19 관련 업무 

중 확진 환자 간호 보조, 확진 환자 간호가 간호사의 직무 스트

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COVID-19 관련 업무 경험군의 직무 스트

레스가 비경험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COVID-19 확진 및 의심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경험이 있는 경우, COVID-19 검사를 받은 경

험이 많을수록 COVID-19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같다(Heo, 2021). 또한 COVID-19 환

자를 돌보는 동안 오랜 시간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 COVID-19 환자 간호를 위한 부가적 업무로부

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Arnetz et al., 2020; 

Said & El-Shafei, 2020)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COVID-19 유

행은 감염에 대한 공포, 사회적 격리, 경제 활동의 제약을 초래

함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인류의 행동에 변화를 

주고 있다. COVID-19 유행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서 개인

행동에 대한 제약,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제한, 교육과 취업 기회의 감소, 이동의 제약

을 초래하여 개인과 사회에 커다란 불안 요인이 되었다(Set-

tersten et al., 2020). COVID-19에 대한 대응 대책의 미비, 부

족한 정보와 장비와 더불어 감염에 대한 우려와 방호의 필요성

(감염에 대한 노출,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 의료 행위, 방호

를 위한 장비의 착용),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업무 시

간의 연장과 같이 COVID-19로 인하여 파생되는 의료 문제는 

의료인에게 새로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고 있다(Koonta-

lay, Suksatan, Prabsangob, & Sadang, 2021). 뿐만 아니라 

COVID-19 유행 상황에서 간호사는 충분히 대비되지 않은 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COVID-19 관련 간호업무를 해야 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COVID-19 관련 간호 업무를 수행

하는 간호사는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때보다 부가적인 직무 스

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OVID-19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직무 스

트레스 하위 영역 중 근무유해환경, 근무 일정, 관계 갈등과 관

련된 영역에서 COVID-19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없는 간호사

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즉,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이 있는 간호사가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의 근무(유해 환

경), 많은 업무로 인한 조정 불가능한 근무 스케줄이나 휴일의 

부족(근무 일정), 직종 간 또는 환자/보호자와의 갈등(관계 갈

Table 5. Factors Influencing Job Stress for Nurses with COVID-19-related Work Experience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Constant) 2.21 0.17 12.91 ＜.001

Sex (ref=Female) 0.01 0.06 .01 0.17 .860

Age 0.00 0.00 .14 1.84 .067

Marital state (ref=Unmarried) -0.00 0.05 -.00 -0.08 .936

Department (ref=Emergency room) 0.21 0.06 .28 3.45 .001

Types of COVID-19 related experience† COVID-19 screening 
Care for COVID-19 patients 
Support for nursing COVID-19 patients
Cohort isolation/self-quarantine
Support for cohort isolation 

0.12
0.20
0.40

-0.07
-0.08

0.06
0.07
0.10
0.07
0.13

.15

.20

.26
-.06
-.04

1.85
2.67
3.73

-0.92
-0.61

.065

.008
＜.001

.356

.540
†Types of COVID-19 related experience's reference is all No=0, y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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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

게 COVID-19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걱정된다’와 ‘자신이 

감염될까봐 걱정된다’ 등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근무유해환경

에 대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한 연구결과(Heo, 2021)

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COVID-19 관련 업무 간호

사가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이 

직무 스트레스는 소진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한 연

구(Jun, Lee, & Choi, 2021)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COVID-19 관련 간호 업무는 감염 및 격리에 대한 공포 등 

COVID-19와 직접 관련된 일차 요인, COVID-19로 인한 일상 

업무의 변화, 추가 근무로 발생하는 업무 부담에 의한 이차 요

인, COVID-19로 인한 불안, 우울,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

를 포함하는 삼차 요인을 통하여 직무 요구 스트레스를 높인다

(Arslan, Yıldırım, Tanhan, Buluş, & Allen, 2020; Mergel & 

Schützwohl, 2021; Shiao, Koh, Lo, Lim, & Guo, 2007; Talaee 

et al., 2020). 본 연구의 결과도 감염 우려가 있는 유해 근무 환

경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COVID-19로 유발된 새로운 

업무로 인한 많은 업무 대한 부담, 새로운 업무의 수행 과정에

서 발생하는 근무자 사이의 갈등이 COVID-19 유행이 초래하

는 직무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COVID-19 확진 환자 간호, COVID-19 

확진 환자 간호 보조 및 근무 부서(응급실)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진 환자 간호와 

확진 환자 간호 보조 업무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었으며, COVID-19 관련 업무인 환자 선별(선별 진료소 근

무), 자가격리/코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 지원은 직무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였다. 이런 결과는 COVID-19 확진 및 

의심 환자 간호 경험 혹은 자가격리 경험 등 COVID-19 관련 업

무 경험이 많을수록 COVID-19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Heo, 2021)와 같은 것으로 COVID-19 관련 업무가 간호

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높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COVID-19 관련 업무 중 확진 환자 간호 보조 업무와 확진 

환자 간호 외에 타 업무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상급종합병원의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1.60±0.61)이 비경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

레스 수준(1.68±0.61) 보다 낮은 연구결과(Ha, 2022)와 일맥

상통한 것으로 COVID-19 관련 간호 업무를 경험했다 하더라

도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보여준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연구가 수행된 충북 및 강원 지역은 수도

권에 비해 COVID-19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COVID- 

19 관련 간호 업무 부담이 급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과는 

달리 COVID-19로 인한 중환자 또는 사망자의 급증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는 COVID-19 유행이 간호사의 전반적인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포함

된 병원은 COVID-19 발생률이 높지 않은 지역에 소재하여 

COVID-19로 인한 업무 부담이 의료기관의 자원 운영에 영향

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COVID-19 유행 상황에서 간호

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이

집트와 중국 후한 지역의 조사에서는 COVID-19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Mo et al., 2020; 

Said & El-Shafei, 2021). 반면 국내의 연구에서는 COVID-19 

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

레스보다 높지 않았다(Bae et al., 2021). 이전의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된 것은 연구가 수행된 지역의 COVID-19 유

행 상황과 의료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와 

중국 우한은 COVID-19 환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의료 자

원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였으며, 고립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방

역 대책 및 방호복 부족 등 의료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

은 상황이었다(Mo et al., 2020; Said & El-Shafei, 2021). 대규

모 감염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업무량 증가뿐 아니라 사망자 급

증에 따른 사체 처리, 이에 따른 공포를 포함한 일상적 의료 업무

를 벗어나는 상황이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

다(Said & El-Shafei, 2021). 비록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있었으나, 

중국 우한 지역과 같이 특정 지역의 고립 상태, 사망자 급증, 의

료자원 고갈을 초래할 만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COVID-19 유행상황은 차이가 있

다. 그리고 COVID-19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중 응급실 

근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병동, 중환자실, 수

술실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응급실 근무 간호사의 COVID-19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병동이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다 높다고 보고된 연구결과(Heo, 2021)와 같은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OVID-19 유행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할 때에는 현재 사용되는 직

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

상적으로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일상 근무환경 하의 직무 스트

레스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므로, COVID-19 유행 상황에서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COVID-19 

관련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자신, 동료, 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

는 공포를 가지게 되므로, 감염 위험으로부터 오는 직무 스트레

스가 많다(Heo, 2021). 실제 COVID-19 유행 상황에서의 조사

에 의하면, 감염위험 우려가 가장 높은 현장 진료 경험자에게 

가장 많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으며 COVID-19 환자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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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한 의료인 중 간호사, 여성, 현장 의료종사자가 다른 의료종

사자에 비해 더 중증의 정신건강 증상을 호소하였다(Giorgi et 

al., 2020; Lai et al., 2020).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에는 감염 위험으로부터의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

는 문항이 없다. 따라서 COVID-19 유행 상황에서 직무 스트레

스를 조사할 때는 감염 우려와 격리, 방역과 관련된 스트레스

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에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Talaee et al., 2022).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COVID-19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와 비경

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비교하고, COVID-19 관련 업무 

경험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

었다. 연구결과 COVID-19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직

무 스트레스가 비경험이 간호사보다 높았고, COVID-19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직무 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근무유

해환경, 근무 일정, 관계 갈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COVID-19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없는 간호사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또한,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영향 

요인은 근무부서, 확진 환자 간호 보조 업무, 확진 환자 간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OVID-19와 같은 감염병 시기에 

COVID-19 유행은 단순한 신체적 건강 문제를 넘어서 업무 가

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COVID-19 관련 업무 경험 간호사와 비경험 

간호사 모두에게 적절한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의 탈피, 근

무 일정 조정, 인력 간 관계 갈등 해소, 간호 보조 인력 지원 확보 

등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두 지역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편의 추출하여 결과

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COVID-19 관련 업무 경험을 

파악하였으나 병원 유형 간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 유형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COVID-19 관련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COVID-19 관련 직무 스트레스 문항을 현재 사용되

는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COVID-19 관련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추가

로 파악하여 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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